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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쓰기 기말 보고서 제출을 위해 참여한 글말교실은 나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이며 게임을 

하다가 사용할 수 있는 힌트 같은 존재였다. 나는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었다. 

주제를 정했는데 너무 뻔한 주제이거나 상관관계 등 측정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주제 속에 있었기 

때문에 차별성이 없거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많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다. 2번 정도 시도한 

주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어떤 주제를 정할지에 대한 생각에 막막했다. 나

는 일을 하다가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서 도움이 

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다. 하지만 이 글말교실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는 

활동으로 교수님과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공간 제약 없이 편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

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좀 더 편하게 도움을 청하며 문제의 답을 찾는 최고의 

방법이었다. 처음에는 주제 선정을 위해 글말교실에 참여했고 기존에 내가 선정한 주제에 대한 

문제점과 주제를 선정할 때 기존에 있는 주제와는 차별성을 갖거나 참신한 주제를 택해야 하고 

참고할 자료의 수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유의점을 알려주셔서 이 점을 기반으로 주제를 선

정했다. 그 후에 주제 선정에 통과했지만 개요와 목차라는 또 다른 벽에 직면했다. 나에게 말 그

대로 산 넘어 산이었던 것 같다. 내 나름대로 목차와 개요 선정을 한 상태로 글말교실에 참여했

고 목차나 개요에서 더 추가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내 주제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

을 잡을 수 있었다. 또 연구의 필요성에선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을 강조하는 

것이 포인트라고 강조해 주셔서 논문을 쓰는 방법에 대한 감도 잡은 것 같다. 처음 논문을 쓰는 

과정이라 막막하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지레 겁부터 먹었는데 글말교실은 

글을 쓰는 방법이나 글을 쓸 때 방향성 잡는 법 등은 물론 1학년인 나에게 어려운 존재라고 느껴

서 긴장했던 존재인 교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. 글말교실에 참여하고 글을 

쓰기 위한 틀이 잡히니 글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겨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

더 발휘할 수 있었다. 글말교실이란 기회가 없었다면 주제 선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내 주

제의 문제점을 파악 못하고 글을 쓰다가 깨닫고 주제를 바꾸기를 반복했을 것이다. 문제에 직접 

부딪혀보는 것 또한 좋지만 나에게 많은 시간이 없었고 글을 쓰는 경험 또한 부족했기에 글말교

실이라는 배움의 기회가 나에게 정말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. 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

아 이용한 나 자신이 대견한 기분이 들었다. 다만 아쉬웠던 점은 어느 정도 완성된 글을 가지고 

글말교실에 참여했다면 지금 내 글에서 더 추가해야 할 점이나 보완할 점에 대해 파악해 더 완벽

한 글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. 하지만 쓰는 시점이 시험기간과 겹쳐 더 집

중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고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찾아온

다면 그땐 글말교실을 더 효율적으로 참여해보려고 한다.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피드백해 주신 

교수님과 글말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확장시켜 주신 분께도 감

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. 


